
<성경칼럼 요한복음 아홉번째 : 땅에 무엇을 쓰신 것일까?> 

요한복음 8장에는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여인이 있다.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

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 사건에는 허점이 많다. 음행 사건이라면 이 사건에 결코 없어

서는 안될 상대 남자는 어디 있는 걸까? 그리고 현장에서 잡혔으니 마땅히 상대인 남

자도 그 자리에 이 여인과 함께 잡혀 있어야 한다. 그런 허점을 알고도 유대인들이 모

세 율법을 언급하며 음행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주장한 것을 보면 (8:4-5) 약혼한 처

녀인 것이 분명하다. (신 22:23) 이 사건에서 가장 허점은 모세 율법에서는 분명히 남

자 여자 모두 돌로 쳐 죽이라고 명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신 22:24) 그런데 지금 그 

상대 남자는 없지 않은가? 이런 허점과 모순을 요한이 모를리가 없고 신명기에 기록

된 말씀 또한 모를리가 없었을 것이다. 요한은 이 이여인에 관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

던 것이 분명하다.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유대인들의 비윤리적인 생각과 남자를 빼돌

린 편향적인 삶의 태도는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신명기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독선

을 지적한다. 과연 누가 죄가 없을까? 한 연약한 여인을 이용해 예수님을 곤경에 빠트

려 죄의 제목을 걸어 죽이려는 음모를 요한이 모를리가 없다. 이 사건으로인해 예수님

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 없는 행동에 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번씩이나 땅에다 손가락으로 무엇을 적으셨다. 

(8:6,8) 무엇을 쓰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궁금증은 상상을 초월한다. 만약 

성경을 이성의 합리적 사고를 통해 인정하려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을까 

를 반드시 알아야만 속이 시원할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했다면 예수님은 

분명코 말씀 하셨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쓰셨는지 꼭 알고 싶다면 내 

추측은 이렇다. 예수님께서 첫번째 땅에 손가락으로 쓰신 것은 ‘그 남자는 어디 갔는



가?’ 였을 거다. (이 추측이 생각만 해도 재미있다) 그래도 수그러들지 않는 남자들을 

향해서 두번째 손가락으로 쓰신 것은 아마도 ‘그 남자가 바로 너냐?’ 라고 했을 것 같

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상상과 추측일 뿐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므로 항상 알수 있도록 하셨지만 감추어진 것은 하

나님의 것이라고 선언 했기 때문이다.(신 29:29) 

우리에게 ‘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그 죄가 어떤 죄 인가를 중요

시 여기지만 그러나 어떤 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 가 어떤 죄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 하노니’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 정죄 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뜻이다. 고의로 지은 죄든지 혹은 모르고 지은 죄든지 아니면 완전 범죄든지 허술한 

범죄든지 모든 죄는 예수안에서 정죄 받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목적이다. (1:14) 그런데 가장 무섭고 끔찍한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남자는 데려 오지 않고 여자만 끌고와 돌로 정죄 하자고한 그 사람

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 하셨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찿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8: 21) 얼마나 끔찍한 심판인가? 찻

아도 만날 수 없고 결국 헤메다 죽는다는 것이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성경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

고 죄가 범람 할수록 자신들은 마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로서 한치의 죄도 범하

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상대의 조그마한 죄는 그 작은 죄 하나까지도 정죄하며 용

서하지 않으려는 모순된 자들의 삶을 우리는 두려워 해야 한다. 가장 슬픈 것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만큼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 남자는 어

디 갔는가?' '바로 그 남자가 너냐?’ 라고 내 가슴에 주님의 손가락으로 쓰실때.. 만약 

당신이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면 그들처럼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지는 말아야 



한다. 음행의 죄를 범했지만 정죄 받지 않은 이 여인처럼 그분의 발아래 무릎을 꿇고 

사악하고 메말라 버린 내 양심을 쳐대며 주님께 경배해야 한다. 아멘..! 


